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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김미경

    최근 물, 쓰레기, 공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어 신문  

  과 방송 등에 보도되고 있다.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재활용쓰레기  

  처리 문제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  

  수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였다. 나 역시 집에서 플라스   

  틱, 병, 종이, 비닐, 스티로폼 등을 일정기간 모아 두었다가 분리  

  배출을 하고 있다.

 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을 테니 종량제 봉투에 

버리라는 안내를 받고나서 꽤나 난감해 했던 기억이 있다. 이유는 주민들이 분리수

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. 

  비닐, 스티로폼, 플라스틱 등 우리가 분리수거 해야 하는 이유가 ‘쓰레기로 버려

지면 매립해도 썩지 않고, 소각해도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유해하기 

때문에 이를 분리 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’까지는 내 머릿속에도 각

인이 되어있던 것 같다. 그런데, 비닐봉투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왜 안 되는지, 

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뚜껑과 병에 붙은 비닐은 왜 따로 분리를 했어야 했는지 등 

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,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플라

스틱은 여기, 비닐은 저기 등으로 나눠 버렸던 것 같다. 이러한 큰 소동이 있은 후 

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

게시판에 잘못 버려진 재활용쓰레기의 예시 사진 몇 장을 붙여놓았다. 그러나 그 

예시 사진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전부를 나타내는 게 아닌 만큼, 또 쓰레기

를 버릴 때 귀찮아서 그냥 버리거나, 고민하다 그냥 버리거나 등등 큰 변화를 이끌

지는 못할 것 같았다.

몇 년 전 음식물 쓰레기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. 각각

의 반응공정을 설명 듣다가 음식물 쓰레기 중 뼈나 조개 껍질 등 단단한 이물질이 

들어오면 초기에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잘게 갈아내는 공정에서 칼날 등이 파손되어 

공정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치킨이나 

조개탕을 먹고 나온 쓰레기를 버릴 때 ‘이게 음식물 쓰레기니까 분리해서 버리는 

게 맞나? 유기물과 달리 잘 분해되진 않을 텐데…’ 라는 내적 갈등 속에 어딘가로 

버렸었다. 하지만, 왜 버리면 안 되는지를 인식한 후에는 분리해서 버리고, 또 다른 

사람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다.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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